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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D 기금 프로젝트] 

사별가족 돌봄 센터 “희망샘” 

 

2023 년말에 SND 기금을 지원받아 사별가족돌봄을 위해 필요한 기기 및 필요 물품을 구입하면서 프로그램은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SNS 와 지인의 소개, 주보를 통해 모여진 10 분의 사별자들이 상담 과정 후 2024 년 4 월 16 일~6 월 4 일까지 프로그램 8 주 

프로그램을 마치고 프로그램 후 3 개월에 한번 후속 모임을 갖었습니다.  

2025 년 2 월, 서울 분원의 노틀담 교육관에서 사별가족돌봄센터 “희망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 월 14 일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미사로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25 년 4 월 1 일 ~ 5 월 20 일까지 12 분이 8 주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사별가족돌봄 프로그램은 가까운 가족, 즉 배우자 혹은 자녀의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겪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과 슬픔, 고통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사별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감정(슬픔, 분노, 화, 죄책감)을 심리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치유 활동을 하고, 남겨진 가족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8 주 동안 상담과 그룹 작업 등에서 사별 가족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통해 재조정된 삶을 찾아가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 주보를 통한 공지, 개별적인 연결로 사별 가족(배우자, 자녀, 지인 등)를 만나고, 

상담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8 주 동안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계속적인 돌봄으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인 유아, 청소년, 젊은이들만 아니라, 특별히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관구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사도직인 사별가족돌봄 센터 “희망샘”의 시작과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던 SND 기금(2023 년말에 

지원)은 하느님의 좋으심을 선포하는 우리 카리스마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평화의 모후 관구 

마리 뻬르뻬뚜아 수녀, SND 

 

 


